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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
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, 가계부채 관리에 

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

□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

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
ㅇ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

-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(소위 ‘방공제’ 면제)이나,

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(‘후취담보’ 조건으로 미등기

아파트 대출)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입니다.

□ 다만, 지역별, 대상자별,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,

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

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ㅇ 아울러,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

계획이며,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

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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